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옛날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.

농부는 거위를 기르고 있었는데 
그 중에 한 마리 거위는
신기하게도 매일 황금 알을 낳는 것이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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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부는 매일 황금 알을 내다 팔아서
먹을 거리를 마련하고는 했어요.

하지만 거위는 황금 알을
하루에 딱 한 개씩만 낳았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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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농부는 그것이 하도 신기해 
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
거위만 바라보고 있을 정도였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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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느 날 농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

‘날마다 황금 알을 하나씩 낳다니,
대체 저 뱃속에는
얼마나 많은 황금 알이 들어 있을까?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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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부는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.

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지요.

‘매일 하나씩만 알을 낳으니 감질나잖아. 한번
에 알을 많이 얻을 수 있다면 큰 돈을 마련할 수 
있을 텐데.’

농부는 욕심이 생겼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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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그래! 매일 하나씩 기다릴 게 아니라
뱃속에 든 황금을 한꺼번에 모두 꺼내자.’

농부는 거위를 잡아서 배를 갈랐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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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거위의 뱃속에는 자라다 만 보통 알만 있었어요.

생각해 보면 거위가 매일매일 알을
새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위의 배 속에
한꺼번에 많은 알이 들어있을 리가 없는 것이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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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제 거위가 죽었으니 농부는 앞으로
황금 알을 가질 기회가 없겠지요.

어리석은 농부는 죽은 거위를 안고
그제서야 자신의 욕심을 후회하며 
엉엉 울었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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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차라리 매일 한 알씩이라도
계속 황금 알을 갖는 것이 좋았을 텐데!’

하지만 후회해도 늦었지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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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죽은 거위는 다시 살아나지 않으니까요.


